




DISCOVERY 2013.07.30
한지에 탁본·45×32cm·2015



DISCOVERY 2013.07.19(detail)
한지에 탁본·35×24cm·2015

DISCOVERY 2013.07.30
한지에 탁본·45×32cm·2015

DISCOVERY 2013.07.30
한지에 탁본·45×32cm·2015

모든 종은 어느 것이나 따로따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변종처럼 다른 종에서 유래한다 

변이로 인한 변종들이 누적되어야 

새로운 종으로 발전하며 

변이가 충분히 누적될 수 있다면 

하나의 종에서 다른 종이 나올 수 있다 

자연선택에 의해서 지금의 수많은 종들로 진화하였고 

앞으로도 자연선택에 따라 다르게 진화할 것이다 

'Missing Link_Deep-Sea Organism'은 

이러한 과거 이행적 변종 중 멸종되어 사라지거나 

아직 발견되지 못한 흔적에 대한 연구이다



레진·50×50×8cm·2015

SPECIATION종분화



 레진·90×55×12cm·2015 

 레진·65×60×6cm·2015

GRAPTOLITE
(A DEEP-SEA FISH)



|	 인간이 살아온 모습이나 행위로 일어

난 사건의 기록을 역사라고 한다면 그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에 따른 필연의 연속

일 것이다. 자연이 주는 혼돈을 극복하기 위

해 인간은 예측 가능한 삶의 방편이자 자신들

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질서를 끊임

없이 구축하며 살아왔다. 자연이 부리는 변덕 

그리고 자신들에 의한 우발적 사건들을 최소

화하기 위한 유구한 노력은 고스란히 빛나는 

역사가 되어 인간 존엄을 뒷받침하는 당위가 

되었다. 하지만 기승전결이 확연히 드러나는 

필연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원

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우연적이고 우발적

인 사건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어설픈 독

일어 실력을 갖춘 외국인 기자의 글 실수로부

터 시작된 베를린 장벽의 와해는 통일과 화해

라는 근사한 선물을 안겼지만 이러한 아름다

운 결말은 극소수일 뿐, 대개의 우발적 사고

들은 인간의 집단광기를 자극하여 놀랍도록 

피폐한 결과를 가져오곤 했다. 인간은 필연의 

고리들을 촘촘히 엮어 예측 가능한 직선의 역

사를 만들고자 하지만 직선의 방향이 꺾이는 

마디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발적인 고리들의 

이탈과 상실의 순간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인간의 역사를 넘어 생명

의 역사로 확장해 볼 때 그 파급력은 기하급

수적으로 커진다. 아주 먼 옛날 우주에서 우

연히 날아온 운석이 한 때 이 땅의 주인이었

던 공룡들을 아무런 맥락 없이 한 방에 날려

버린 것처럼 말이다. 이즈음 되면 저명한 역

사학자인 에드워드 카의 말대로 역사 속의 우

연이 이성에 의한 필연적 결과라고 논증하는 

데 노력을 쏟기보다는, 잃어버린 고리 그 자

체를 찾아보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	 정상수 작가의 작업을 들여다보면 이

러한 잃어버린 고리에 대한 그의 사유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잃어버린 고리들에서 파괴

와 소멸로 점철된 열패감을 맛보았던 역사학

자들과는 달리 그는 생명의 진화라는 보다 내

밀한 주제와 시각으로 그 속에 잠재된 창조의 

가능성을 상상한다. 정상수 작가의 이번 작업 

주제는 ‘Missing Link’이다. 잃어버린 고리 

또는 멸실환滅失環을 지칭하는 미싱 링크는 생

물의 진화과정에서 상실된 종으로, 진화의 중

간 단계에 해당하는 어떠한 종이 존재하였음

이 추정되는 데도 화석으로 발견되지 않는 것

을 지칭한다. 현존하는 생물과 화석으로 진화

의 과정을 나열해 보지만 징검다리 마냥 띄엄

띄엄 복원되는 생물계도系圖는 정상수 작가에

게 그 만의 미싱 링크를 창조하게 하는 원동

력이 된다. 어류와 양서류 또는 양서류와 파충

류의 중간에 해당하는 견두류堅頭類,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시조새와 같이 그

의 작품 속에서 발견되는 생물체들은 어딘지 

모르게 양가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작가는 어느 날 심해어에 대한 다큐

멘터리를 보다가, 발견되지 않는 생명 종에 

대한 관심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심해어의 기

괴한 모양새를 보며, ‘저것은 열악한 빛과 수

압에 적응하기 위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태를 

변형하기 시작한 것인가 아니면 돌연변이와 

같은 변종인가’ 하는 물음은 작가에게 한동안 

스컬피를 이용한 다양한 상상의 심해어들을 

제작하게 하였고 이후 이러한 관심과 작업은 

물 밖을 나와 지상으로 확장되었다. 

2013년 설치그룹마감뉴스의 창작 워크숍 

현장에서 작가가 작업한 「Missing Link-

Nematodes」는 미싱 링크 작업의 분수령

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풍성했던 나무를 누

가 고사 시켰는가’ 하는 네러티브에서 출발한 

이 작업은 상상의 생명 종을 그 가해자로 지

목하고 있다. 작금에 있어 발견된 생명 종과 

발견되지 않은 생명 종 중 어느 쪽이 더 많을

까, 혹은 이러한 의문을 시간의 축으로 확대

하였을 때 이제껏 파악된 생명 종으로 진화의 

지도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은 

곧 인간이 가진 퍼즐이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럴 바에는 미싱 링크를 채워

줄 생명 종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상상의 나

래를 펼쳐 창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몇 만 년이 흘러도 인간은 결코 모든 퍼즐을 

가질 수 없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발굴보다는 

창작을 통해 근사치의 퍼즐을 갖는 것이 어떠

한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

다. 학자는 자신의 궁색한 퍼즐에 낙담하겠지

만, 예술가는 상상의 퍼즐이 무궁하다는 것에 

열광하고, 직감적으로 후자적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신의 창조를 모방한 예술가의 창작이 

학문보다 위대한 지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정상수 작가의 미싱 링크는 ‘발견’을 

전재한다. 이때의 발견은 예술가에 의한 오브

제의 발견과 유사하다. 작가는 어느 야산에서 

혹은 서해의 갯벌과 제주의 바다에서 미싱 링

크를 상상하게 하는 돌을 발견한다. 그의 작

품 제목은 모두 돌을 발견한 날짜에 기인한

다. 그 일자는 돌이 오브제로 선택된 날짜이

자 그의 사유와 창작이 시작된 날짜이기도 하

다. 돌이 발견되면 작가는 그 돌을 면밀히 관

찰한다. 질감뿐 아니라 돌이 품은 세월의 지

형들도 같이 더듬는다. 관찰은 직감에 의해 

순식간에 끝나기도 하고 오랜 기간을 두고 이

루어지기도 하는데, 돌 안에 숨겨진 생물의 

변종과 같은 미싱 링크를 결정하면 관찰은 마

무리된다. 그리고 작가는 자신이 상상한 미싱 

링크의 형상을 돌에 붙이거나 새기는 방식으

로 오브제성을 부여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

게 완성된 미싱 링크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

면 자연스레 그의 시야가 넓어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의 초창기 작업이 생명 종 자

체의 변종이 된 형태 혹은 양가적인 형태 연

구에 집중되어 있다면, 후반기로 갈수록 작업

의 양상은 해당 생명 종이 몇 만 년 전에 살

았을 법한 환경을 상상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작가의 작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돌을 발견하고, 발견된 돌에 미싱 링

크를 붙이거나 새김으로써 오브제성을 드러

내지만, 작가는 그 오브제성을 직접 부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탁본의 방식으로 우회하는 것

을 선택한다. 하지만 은유의 일환으로 행해지

는 한지에 의한 찍어내기는 오히려 돌이 품어

온 세월의 흔적을 음양으로 도드라지게 한다. 

그래서 한지에 찍혀진 미싱 링크와 그것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깊은 심해가 되기도 하고 

높은 산 중이 되기도 한다. 작가는 발견과 덧

붙임 그리고 탁본을 통한 각색에 이르기까지, 

제작 과정에서 상당한 사유의 시간과 몸의 품

팔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품을 

드로잉이라 칭함을 주저하지 않는다. 아마도 

생명의 역사를 마주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가

짐이 소박할 때 미싱 링크가 가진 무한 상상

의 잠재력에 한 발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작가적 직관이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 완

결보다는 과정일 때 사유의 가치는 더욱 빛나

기 마련이니 말이다.

|	 베르그손은 「창조적 진화」에서 창조

는 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

인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질적 비약이라 하였

다. 또한, 생명적 흐름은 언제나 구체화하기

를 열망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건을 만나면 곧

바로 물질과 타협하여 독자적인 개체성을 가

지려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생명체가 개체

성을 가지려는 경향은 개체 내부에서의 조화

나 통일성보다는 무질서와 불규칙성, 갈등과 

투쟁이 멜팅되어 폭발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 때문에 진화에 있어 부조화는 필연적이므

로 우리는 생명 종 사이에 연속성보다는 불연

속성에 좀 더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도마뱀

과 개구리가 하나의 종으로부터 진화되었는

지 모를 일이고, 미싱 링크의 생물에서 보이

는 매듭 조직이 퇴화의 흔적인지 혹은 또 다

른 진화의 출발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진화

의 본질이 우발적인 돌출이라면, 정상수 작가

가 창조한 수많은 미싱 링크는 유별난 존재가 

아닌 정상적인 진화의 결과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정상수 작가의 미싱 링크는 생명

의 역사가 숨겨놓은 흔적과 같다. 작가는 그 

흔적을 보이며 우리의 유전자 어딘가에 박혀

있을지도 모르는 태고의 기억을 불러내 함께 

사유하기를 청하고 있다.

글. 채 영 학예사

JEI Art Center·Creative Center

우리의 유전자 
어딘가에 
박혀있을지도 모르는 
태고의 기억

Missing Link
창조적 
진화에 대한 
첫번째 이야기

DISCOVERY 2013.01.12
한지에 탁본·60×40cm·2014

DISCOVERY 2013.07.13
한지에 탁본·45×35cm·2015



OMNE VIVUM 
EZ VIVA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라틴어)

석
고

·
33×

26×
35cm

·
2015

신의 창조인가

자연발생설에 의한 생명의 탄생인가

외계생명체에 의한 생명의 전이인가



어느날 안산의 선감동에 위치한 갯벌을 지나다가

우연히 갯벌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씻고 또 씻고 또 씻어 보니 

진주 형태를 가진 어떠한 생물의 흔적이었다

SEONGAM-DONG 
PEARL 레진·40×40×37cm·2015



겁[kalpa,劫]
레

진
, 산

호
사

·
200×

150×
160cm

(가
변

설
치

)·
2015



MÖ.BIUS STRIP
레진·80×40×12cm·2015



A THREE-WINGED 
SAURUS 레진·140×90×70cm·2015



A THREE-WINGED 
SAURUS

석
고

·
130×

53×
20cm

(가
변

설
치

)2015



단속평행론 | 짧은 기간 급격한 변이로 인해 화석을 남길 기회가 적다는 이론

단속
평행석고·46×20×38cm·2015

생명의 역사는 여러번의 급격한 
대량멸종으로 점철되었다 
생명의 진화는 조용하게 흐르는 강이 아니다 
스티브 J. 굴드 



JEONG 
SANGSOO

 

 

address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133-20 B04

e-mail	 j_chrome@naver.com   

Mobile	 010-5376-4743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조각과 졸업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각과 석사과정 졸업

2014	 8.15-8.31 제10회 Open Arts Project - "New Turn" (부산/꽃마을,구덕문화공원) 

2010-14 	설치그룹 마감뉴스

2009	 제4회 기장예술제(기장군청)

 	 11.2-11.7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60주년 예술작품전 (부산/부산시청)

2008	 신진작가 중견작가 매칭전(부산/대안문화공간아지트)

 	 9.26-9.28  2008보수동책방골목 문화행사 (부산/보수동책방골목)

 	 아트프리마켓 (부산/금정문화회관)

 	 6.17-7.17 디지털미디어와 현대조각의 만남 전 (서울/큐브스페이스, 상암IT타워)

 	 Art in Busan 2008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시립미술관)

2007	 부산 꽃마을 자연 미술제 (부산/꽃마을)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기념 야외 자연 미술제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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